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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

고분자�및�복합재의�

리사이클링
(Recycling�of�Polymers�and�Composite�Materials)

전�세계적으로�플라스틱�과다�사용과�낮은�재활용률로�인한�환경·자원�문제가�심각해지고�

있습니다.�일회용�포장재부터�자동차,�전자제품,�섬유,�복합재에�이르기까지�고분자�

소재는�현대�산업�전반에�필수적인�소재로�활용되고�있지만,�사용�후�폐기�단계에서�

순환이�제대로�이루어지지�못해�탄소�배출,�미세플라스틱,�매립·소각�부담이�함께�증가하고�

있습니다.�순환경제(circular�economy)와�탄소중립을�향한�글로벌�흐름�속에서,�“얼마나�

잘�만드는가”에�더해�“얼마나�잘�다시�쓸�수�있는가”가�고분자�과학·공학의�핵심�질문으로�

떠오르고�있습니다.

폴리머�리사이클링은�단순히�기계적�분쇄와�재성형을�넘어서,�분자�설계에서부터�공정,�

응용까지�모든�단계가�연결된�종합적인�문제입니다.�재활용�공정�관점에서는�기계적,�열적,�

화학적�재활용�기술이�서로�다른�장단점을�가지며,�특히�열경화성�고분자�및�복합재의�

경우�화학적�재활용과�분해�가능�결합을�도입한�신소재�개발이�활발히�진행되고�있습니다.�

한편�열가소성�고분자에서는�PET,�PA,�PU�등�재활용�원료를�고기능�텍스타일�섬유로�

전환하는�기술,�섬유강화복합재(FRP)�폐기물의�재활용�공정,�그리고�용매/공용매�설계를�

통해�열경화성�고분자의�화학�분해를�촉진하는�연구�등이�빠르게�발전하고�있습니다.�본�

특집은�이러한�흐름을�반영하여,�재활용을�염두에�둔�동적�공유결합�고분자의�설계,�

재활용�고분자를�활용한�텍스타일�섬유,�열경화성�복합재�재활용�공정,�열경화성�고분자의�

화학적�분해를�위한�용매/공용매�설계�등�리사이클링�고분자의�설계·가공·응용�전주기를�

아우르는�내용을�담고자�하였습니다.

본�특집이�고분자�재활용과�순환경제를�연구하는�다양한�분야의�연구자들에게�새로운�

아이디어와�통찰을�제공하고,�학계와�산업계가�함께�고민해야�할�기술적·사회적�방향성을�

모색하는�데�작은�이정표가�되기를�기대합니다.�아울러�바쁜�일정�속에서도�귀중한�연구�

성과를�기고해�주신�모든�저자�여러분께�깊은�감사의�말씀을�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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